
“박근혜 탄핵사태와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한 논찬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 대표)

1. 이 책(발제)의 미덕

1) 구체적 한국의 현실에서 출발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박근혜 탄핵과 같은 엄청난 역사적 현실을 거치면서 이 상황이 갖는 기독교적 의미를 분석하고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한 책이 나왔다는 것이 의미있고 다행한 일.

2) 한국 기독교인의 다양한 정치적 모습(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과 그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시

- 저자는 탄핵 정국에서 기독교인이 가져야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다른 태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각각의 태도가 갖는 의미와 단점을 잘 분석하고 있음.

- 그 동안 적대시하고 무시하던 입장들을 서로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반 제시. 

3) 성경에 기반한 민주주의 탐구

-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 책은 가급적 성경 본문에서 민주주의의 내

용적 기반을 제시함으로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가졌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설득력을 가짐.

4) 기독교가 한국 민주주의 및 세계 민주주의에 내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

- 소극적 저항을 넘어 적극적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역할

-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이웃 사랑에 기반하여 민주주의의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상상력

을 제시해줌.

2. 이 책에서 빠진 부분 혹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

1)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기독교의 보수화(반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탐구 부족

- 한국 전쟁과 남북 대립 이데올로기의 영향 <대한민국은 왜?> <한국전쟁과 기독교>

-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기독교의 극우 행동책으로의 전락 현상에 대한 규명 필요

2)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근거와 내용을 찾는 접근이 참신하지만 동시에 서구 신학자

들이나 크리스챤 학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탐구 내용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하나님의 정의>

-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민주주의에 기여한 역사, <자유와 권리의 역사>



3. 실천 과제, 혹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1) 신앙의 초월성에 기반한 집단 이기주의, 이데올로기 극복을 위한 실천

- 기독교가 이데올로기나 욕망을 초월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닌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것.

- 기독교가 가진 현실 초월성, 자기 상대화의 능력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집단 이기주의와 이데

올로기의 벽들을 허무는 작업을 선도하는 실천을 해 나감.

- 핀란드 교회의 경험

- 좋은교사운동의 정책운동 사례 “교원평가” “사학법 개정”

- “종교인 과세” 등도 좋은 사례

* 레슬리 뉴비긴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2) 기독교는 분열된 한국 사회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서로

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강원룡 “크리스챤 아카데미 운동” : Between and Beyond

-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의 지혜들 : 회복적 정의, 서클 프로세스

3) 교회 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현실적 실천들

- 제네바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정치의 회복

- 장로교 대의민주제와 회중교회의 직접 민주주의의 결합

4) 기독교는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천적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사교육

- 양극화

- 청년문제

5)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시민사회적 역할

(끝)


